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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 근로와 간 고용의 사용이 기업의 생산성

과 이윤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추정 결과, 비정

규 근로나 간 고용의 사용이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반면, 이윤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업

이 비정규 근로와 간 고용을 사용하면 생산비용이 하락하지만,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윤에는 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이직률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하락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의 안정성

이 생산성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 직

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간 고용의 사용이 생산성과 이윤에 훨씬 

더 크게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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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Ⅰ.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이나 간 고용을 사용하면 기업이 경제  이

득을 얻는가를 실증 으로 분석한다. 이를 해 비정규직이나 간 고용

의 고용 비 이 생산성과 이윤에 미치는 향을 추정한다.  

비정규직 활용의 원인을 연구한 기존 연구에서 공통 으로 밝히고 있

듯이(김동배․김주일, 2002; 김윤호, 2007; 이병희, 2011 등)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요한 이유는 비용 감이다. 2009년 비정규직의 평균

임 은 정규직의 54.6%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한시  근로자의 상

임 은 68.5%이며, 견과 용역 근로자의 상 임 은 각각 66.8%와 

50.9%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11). 사회보험료, 부가 여, 보 스 등을 

고려하면 실제 보수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비용 감이 비정규직 사용의 명시  이득이라면 낮은 생산성과 잦은 

이직은 잠재  비용이다. 비정규직의 직무 만족, 몰입, 헌신도 등이 정

규직에 못 미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경험이 짧고 교육수 이

나 훈련수 이 낮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사용이 생산성에 부정 인 향

을  수 있다. 2009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6년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8년에 불과하다. 한시  근로자, 

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각각 2.6년, 2.5년, 2.2년이

다(한국노동연구원, 2011). 비정규직의 범 한 활용을 권장하고 찬성

하는 쪽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가 부족하고, 기술과 기

능이 부족하며, 워크 능력이 떨어지고, 이직률이 높다는 애로사항이 

조사된 바 있다(2004년 경련 조사; 가재산․양병만, 2004, p.144에서 

재인용).

비정규직의 사용은 정규직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통해서 노동생산성

을 하락시킬 수 있다. Pearce(1993)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인력이 

도입되면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며 기존 인력의 조직 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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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뢰도가 감소한다. 

인건비 감이 기업의 이윤 증가로 이어지기 해서는 인건비가 떨어

지는 것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

정규직이나 간 고용을 사용하면 생산성이 과연 하락하는지, 그리고 궁

극 으로는 이윤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를 연구한다.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개 한다. 제3장에서는 추정방법에 해 서

술하고,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한 자료에 해 설명한다. 추정결

과는 제5장에서 서술하고, 제6장에서 마무리한다.

Ⅱ. 기존 연구

비정규 근로의 활용이 기업의 경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비정규 근

로1)를 활용하는 원인과 하게 연 되어 있다. 비정규 근로를 활용하

는 경제  이유로는 인건비 감과 시장수요 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의 

필요가 거론된다( 를 들어, Abraham and Taylor, 1996).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를 활용하는 이유가 경제논리만으로는 설명하

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를 들어, 김윤호(2007)는 비용

감이 비정규직 활용의 주된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용 형태를 정하

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사회제도, 가치, 규범에 의해서도 강하게 향을 

받는다는 을 실증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 비정

규직 고용의 원인을 분석하기 해서는 합리  이유(즉 경제  이유)와 

비합리성 이유(즉 비경제  이유)를 통합 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윤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과 련하여 한국의 사

용자 단체들이 유행 선도 역할을 해 왔다. 즉 사용자 단체가 비정규직 

1) 본 연구에서는 직 고용 비정규직과 간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라 부른다. 따라서 간 고용은 비정규직의 하  범주에 속한다. 좀 더 명확

한 구분에 해서는 본문 <표 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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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심으로 한 수량  유연성 확보 략의 정당성을 하고, 다

른 기업들이 이를 따라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에 한 기업 규범이 형

성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도  동형화 과정이 비정규 고용의 패

턴을 형성하 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1)기존 연구들은 기업이 비정규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매우 합리 으로 계산하여 고용형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있

는데 이는 매우 강한 가정이다. 기업들은 제한된 합리성하에서 자신이 

가진 가치, 배경, 개인특성, 환경 등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틀에 

근거해 고용형태를 결정한다. (2) Abrahamson(1991)의 연구가 보여주듯

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조직들은 유행 선도 조직이 조장하는 

리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다. (3)기업가들

에게는 신이 조직에게 어떤 식이로든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맹목  기

, 다른 말로 신 편의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신  

경 방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은수미(2011)도 사내하도 을 사용하는 이유로 인건비 감이나 시장

변동에 따른 응 등의 경제  요인을 일부 용할 수 있지만, 1960～70

년  산업정책과 1997년 이후 기업 주도의 노동유연화 략 등 경제

외  요인이 큰 역할을 하 다고 분석하고 있다. 1997년 경제 기를 

후하여 기업에서 경쟁과 효율성의 이유를 내걸고 비정규직이나 사내

하도 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용형태를 변화시켰고, 이러한 고용형태

가 표 모델이 되어 산업 체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은수미는 비정규직 혹은 간 고용을 사용하는 비경제 인 요인을 강

조하면서 비정규직 활용의 한국  특수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비정

규직 활용의 한국  특수성은 (1)비정규직의 비 이 OECD 국가  1,

2 를 다툴 정도로 유난히 높고, (2)직 고용과 간 고용을 동시에 활

용하며, (3)간 고용 에서도 견 등 다른 고용형태 신에 사내하도

을 사용하며, (4)특히 핵심 업무에 사내하도 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비정규직이나 간 고용을 사용하는 경제  이유로 

제시된 설명들이 한국의 실과 잘 맞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

다. 간 고용을 사용하는 이유가 비용의 약이라면 (1)임 이 높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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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일수록 숙련 노동을 간 고용할 것이며, (2)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간 고용을 많이 사용할 것이고, (3)감시가 쉽고 체가 용이하고 주변

업무의 경우 간 고용을 사용할 것이라는 측을 할 수 있다(Abraham 

and Talyor, 1996).

하지만 이병희(2011)의 연구에서는 노동력 구성을 통제할 경우 평균

임  수 이 사내하도  활용비 이나 강도에 주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노조와 비정규직 사

용 간의 계에 한 분석결과들은 일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이론

 설명에서도 상당한 문제 이 있음이 지 되고 있다( 를 들어, 박우

성․박재용, 2005 참조).  그리고 외국에서는 사내하도 의 사용이 청소

나 경비와 같은 주변 인 업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에서

는 기업특수 인 숙련이 요구되는 핵심 업무나 숙련도가 높은 업무에서

도 사내하도 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지 되었다(조성

재, 2009; 은수미, 2011).

수요변화에 처하기 해 비정규직을 사용한다는 주장에 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병희(2011)의 연구에서는 사내하도  활용 여부

와 일자리 소멸률이 통계 으로 차이가 없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리고 김동배 외(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은 사내하도  등의 

비정규직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구조 조정(희망퇴직, 명 퇴

직, 정리해고 등)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고용 조

정을 하기 이 에 노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응하여 왔다는 

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노동통제의 에서 간 고용 활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즉 

간 고용을 통해 노무 리, 감독, 회계 리 등에 한 직 인 부담을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간 고용을 활용하면 수요변동의 충격

이나 험을 간 고용 근로자와 하청업자(혹은 견업자)에게 가할 

수 있다는 이 도 있다(Pollard, 1968;  Hobsbawm, 1964; 손정순, 2008 

에서 재인용). 한 간 고용의 활용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의 이해

가 서로 달라져서 이들 간의 조가 어렵게 된다. 즉 간 고용의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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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순응을 유발하고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

이다. 

간 고용을 활용하면 직  리에 한 부담을 일 수 있는 반면, 직

으로 노동통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 발  기단계에서 공장제가 정착되면서 간 고용의 활용이 

약화되거나 지되었다. 이러한 일반 인 모습과는 달리 그동안 한국에

서는 직 리의 부담을 이면서도 실질 으로는 직 인 노동통제

가 가능한 형태로 사내하도 이 활용되어 왔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이나 간 고용의 활용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지 않

지만, 비정규직이나 간 고용을 독립변수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간

고용이 고용성과에 미친 향에 해서는 최근 이병희(201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8년 사내하도  황조사｣(노동부)와 재무제

표 자료를 이용하여 사내하도 의 고용성과  경 성과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에서는 사내하도 을 활용하는 사업체가 그 지 않은 사업체

에 비해 일자리 순증가율이 낮고 채용 시에 정규직의 비 도 낮아서, 사

내하도 의 활용이 일자리의 질과 양 모두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경 성과를 분석하면서 사내하도 을 활용하면 비용 감을 

통해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단기 인 이득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

하고 있다. 

간 고용의 활용이 직 고용과 정규직의 채용에 부정 인 향을 

다는 것은 이시균(2011)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김윤호(2009, 2011)에서

는 비정규직 리 유형을 직 고용 심형, 간 고용 심형, 활용 통

합형, 활용 분리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이 조직성과(이직률, 노동비

용, 이익안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외국에서는 임시직 고용(temporary employment)을 주된 상으로 

하여 비정규직의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서 연구하 다. 

를 들어, Michie and Sheehan(2001)에서는 국 제조업 기업들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시직 고용이 생산성, 품질, 기술 신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Alonso- 

Borrego(2010)의 연구에서는 임시직의 고용 비 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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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며, 특히 임시직의 고용비 이 큰 서비스업에서 부

정 인 향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권순식(2004)이 비정규직의 사용이 기업의 경 성과에 미

치는 향에 해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종업원 수 50인 이상

을 고용하고 있는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182개에 한 화설문 응답 자

료와 한국신용평가의 상장회사 분석 2002년 결산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이용하 다. 통상회귀분석(OLS)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비정규직의 

고용이 기업의 노무비용을 감하고 수량  유연 처능력을 증 시키

지만, 이직률을 높이고 노동생산성과 업이익률을 하시킨 것으로 나

타났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보다 표성이 높은 조사 자료를 이

용하고, 비정규직 사용과 기업성과 간의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는 추정 

방법을 사용하며, 직 고용 비정규직의 효과와 간 고용 비정규직의 효

과를 구별하여 분석한다는 의의가 있다. 

Ⅲ. 추정 방법

비정규 근로 혹은 간 고용 사용이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추

정한다. 

                (1)

 식에서 는 기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생산성 혹은 1인당 이

윤을 가리킨다. 는 기 사업체의 비정규근로/ 체근로자 비율 혹은 

간 고용/ 체근로자의 비율을 가리킨다. 는 근로자 1인당 자본량

(capital stock) 변수이다.  

 추정식에서는 연구자가 측정할 수 없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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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들이 생산요소(inputs)에 한 선택을 하기 에 상치 못했

던 생산성이나 이윤에 한 충격을 나타낸다. 는 생산성이나 이윤 변

수의 측정오차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는 기업들이 생산요소에 한 선택을 하기 에 측했거

나 상했던 요소, 하지만 자료로 추정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찰

할 수 없는 요소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를 ‘기업의 측 불가능한 이

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라고 부를 것이다. 의 로는 경

자의 경 능력이나 태도, 근로자들의 조직능력이나 애사심, 기계고장 

때문에 발생하는 생산의 차질, 생산과정에서의 결함 발생률 등을 들 수 

있다. 

 추정식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을 포함시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한 기업의 생산성이나 이윤에 성(inertia)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이 어떤 고용형태를 선택할 것인가, 즉 비

정규 근로나 간 고용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가 과거 그 기업의 경  

성과와 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기업이 과거의 나쁜 

경 성과를 만회하기 해서 비정규직이나 간 고용의 사용을 증가시

켰다고 하자. 그리고 기업의 경 성과의 성이 매우 크다고 하자. 이러

한 상황에서 만약 과거의 경 성과 변수를 추정에서 빠뜨리면 재의 

비정규직이나 간 고용의 향을 측정한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한다. 

측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요소들, 를 들어 경  태도, 조직의 분

기 등도 한 기업의 생산성이나 이윤에 성이 존재하는 이유일 수 있

다. 따라서 추정식에 시차변수   을 포함시키는 의 두 가지 이유

는 한편으로 측 불가능한 이질성의 일부를    을 통해 통제하여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 과 련이 있다.

하지만    을 추정에 포함한다고 해서 내생성의 문제가 없어졌다

고 하기는 어렵다. 생산요소인 와 의 최 선택이 와 련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생산능력이 높은 기업은 상 으로 

은 양의 생산요소로도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즉 경 능력이 뛰어

나거나 근로자들 간의 조능력이 뛰어나다면 동일한 양을 생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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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 으로 은 양의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심을 갖는 추정치는 인데, 내생성의 문제 때문

에 OLS방법으로 추정을 하면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내생성 문

제를 해결하기 한 통 인 방법은 패  고정효과(fixed effect) 추정

방법과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 추정방법이다. 

먼 , 패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사용하기 해서는 추가 인 가정, 

     , 즉 기업의 측 불가능한 이질성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

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이 가정은 매우 강한 가정일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방법으로 추정을 하면 나 

의 추정치의 댓값이 매우 작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구변수 방법에서는 측되지 않는 이질성과는 련이 없지만 생산

요소와는 련이 있는 변수를 찾아야 한다. 생산물시장이 경쟁 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생산요소의 가격이 도구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도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 생산요소의 가격에 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고, 더구나 기업마다 다르게 용되는 가격 정보

는 찾기가 매우 어렵다.  설사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요소

의 질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

다. 같은 가격의 생산요소라도 그 품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도구변수 추정방법을 용하는 것

도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에서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Olley and 

Pakes(1996)이 제시한 방법(이하 OP라고 지칭함)을 용한다. OP에서

는 자본이 투자행 와 연 되어 있는 동태 인 요소라고 가정한다. 매

기마다 기업은 투자량()을 결정하며 결정된 투자량에 따라 자본스톡

량이 결정된다. 즉,

          

 식에 따르면, 기업의 기 자본스톡은  기의 투자와 자본스톡량

에 의해 결정된다. 새로운 자본스톡을 주문하고, 배달되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으로  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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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본스톡이  기의 투자와 자본스톡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

정에 의하면 는 실질 으로  기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이므로 재 

기의 와는 상 이 없게 된다. 따라서 자본스톡에 한 가정에 의해 

의 내생성 문제는 해결이 된다.

반면 노동은 매기마다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재의 고용량은 

미래의 생산성이나 이윤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한다2). 한편 추정

식 (1)의 통제변수에   을 포함시켜서 과거의 생산성이나 이윤이 

재 기의 고용 결정에 향을 주는 경로는 열어 놓는다. 는 기에 

결정된다고 하 으므로 와 상 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OP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측 불가능한 이질성 가 

증가하면 최  투자량이 단조 으로(monotonically) 증가한다고 가정한

다3). 즉, 

     

투자함수가 강단조함수(strictly monotonic function)라는 가정에 따

라, 생산성 충격은 투자함수의 역함수가 된다. 즉, 

  
    

 식을 추정식 (1)에 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2)

             

 

2) 이 가정이 실제 추정결과에서도 성립하는가를 확인하기 해 추정식에 의 비

정규직의 비율, 간 고용비율 변수를 포함하여 추정을 하 는데(보고하지는 않음), 

이들 변수에 추정치가 5% 수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의 고용비율이 

재기의 생산성이나 이윤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동이 동태

인 생산요소가 아니라는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투자량이 0이 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가정이 강한 가정일 수 있다. 

Ackerberg et al.(1996)에서는 생산성 이질성과 투자량이 단조증가 계에 있다는 

가정을 완화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추정방법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투입요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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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의 방법에서는 
   부분을 비모수 으로 설정하여  식 (2)를 추

정한다. 
 을 비모수 인 항으로 설정하면 

 과 항이 선형 계에 

있기 때문에 는 식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식 (2)를 추정하여 와 에 

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한 비모수로 설정된 항인     

  
    를 추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을 비모수 으로 설정하 기 때문에 식 (2)는 모수항과 비모수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식 (2)의 추정은 반(半)모수  추정

(semiparametic estimation)이 된다. 식 (2)를 반모수 으로 추정하는 것

이 OP추정방법의 1단계이다. 2단계에서 추정하여야 할 모수는 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핵심 인 모수는 이기 때문에 2

단계까지 추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2단계 추정방법에 해서는 

부록에서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단계까지만 추정을 하여 결과

를 보고한다. 

반모수  모형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스

라인(spline) 방법을 사용한다(Ruppert, Wand, and Carroll, 2003 참조). 

먼 , 선형 스 라인 기 함수(linear spline basis function)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f  ≥ 
 i f   

 식에서 상수 를 매듭(knot)이라고 한다. 식 (2)  비모수 인 함

수    를 선형 스 라인 기 함수를 이용하여 표 하면, 식 (2)

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3) 

 
 



    
 



  

 
 



       

 식 (3)을 OLS 방법을 이용하여 모수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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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추정한다. 

Ⅳ. 자료  변수의 정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사업체패  자료이다. 이 조사는 산업(농림

어업  업 제외)에서 상용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체를 모집단으

로 하고 있다. 추정식에서 기는 2009년 자료를,  은 2007년 자료를 

가리킨다. 

한 사업장 내부에서 일하는 체 근로자는 사업체가 직  고용한 근

로자와 직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로 나뉜다. 즉 체 근로자 수는 직

고용 근로자 수와 간 고용 근로자 수의 합이다. 그리고 사업체가 직  

고용한 근로자는 다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된다. 

직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계약직/한시  근로자)4)  

트타임(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된다. 

사업체패  조사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통상 인 개념과 약간 다른 

이 있다. 통상 으로 ‘간 노동’은 견 근로나 사내하청/용역을 말한다. 

사용자와의 고용 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에서 특수고용/독립도 도 

간 고용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체패  자료에서는 직 고용 근로자가 

아니지만 사업장 내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수를 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견, 사내하청/용역5), 특수고용/독립도  외에도 자택/가내 

근로, 일용, 기타,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 혼란의 소지가 있음

에도 말이 갖는 원래의 뜻을 받아들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간

고용’ 근로자라고 부를 것이다6). 근로자의 구분에 해서는 <표 1>

4) 기간제 근로자란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는 묵시  약속이

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갱신을 통하여 고용 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으로 우

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5) 사업체패  자료에서 사내하청이란 하청업체에 고용된 자로 부분 원청회사의 지

휘․감독하에서 원청회사 근로자들과 함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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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리하 고, 사업체패 에서의 근로자 개념에 해서는 <부록 1>에 

따로 정리하 다. 

추정에서 핵심변수인 비정규직 비율은 비정규근로자/ 체근로자의 

비율로, 간 고용 비율은 간 고용 근로자/ 체근로자 비율로 정의한다. 

비정규직이 간 고용을 포함하므로 비정규직 비율이 간 고용 비율보

다 항상 크다. 

본 연구에서 악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 성과는 생산성과 이윤이다.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구분

체 근로자

직 고용
정 규 직

비정규직 기간제, 트타임

간 고용 비정규직
견, 사내하청/용역, 특수고용/독립도 ,

가내, 일용, 외국인, 기타

<표 2>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항목 가운데 사업체패 에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

계정과목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사업체패 자료에 

있는 항목

사업체패 자료에

없는 항목

사업체패 자료에

있는 항목

사업체패 자료에

없는 항목

세 이익
업이익, 

업비용
업외수익

인건비
여, 퇴직 , 

복리후생비
상여, 제수당

여, 퇴직 ,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순 융비용

이자비용, 

이자수익, 

배당 수익

임차료 임차료 임차료

세 과 공과 세 과 공과 세 과 공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6) 사업체패 에서 조사된 간 고용  가내, 일용, 외국인, 기타 근로자의 숫자가 많

지 않아서 통상 으로 부르는 간 고용의 숫자와 본 논문에서 정의한 간 고용의 

숫자가 별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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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은 생산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즉 주어진 생산요소로부터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에 한 

척도로 부가가치와 매출액을 사용한다. 매출액은 재무정보에 들어 있는 

당기 매출액을 이용하 다. 

부가가치는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생산 작업이나 가공과정을 거쳐 창

조된 가치를 말한다. 일반 으로 기업경 분석에서 부가가치는 세 이

익, 인건비, 순 융비용, 임차료, 세 과 공과, 감가상각비를 합하여 계

산한다. 특히 이러한 항목들은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나타난 

해당 항목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 항목  사업체패  자료에 있는 항목은 경상이익(세 이

익), 인건비, 감가상각비이고, 없는 항목은 순 융비용, 임차료, 세 과 

공과이다(표 2 참조). 이러한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 연구에서 부가

가치는 경상이익, 인건비,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계산하 다. 

 다른 종속변수인 이윤은 손익계산서의 업이익 정보를 이용하

다. 경상이익은 기업의 재무 자산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업

이익은 노동생산성의 향을 직 으로 받는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업이익을 사용하 다.  

사업체패  자료는 사업체를 기본 단 로 하고 있는 반면, 재무정보

는 기업을 기본 단 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추정에 사용하는 변수들을 모

두 사업체 단 로 표 화할 필요가 있다. 한 기업 내에 다수의 사업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 단 로 계산한 부가가치, 매출액, 이윤에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 수가 기업 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 을 곱하

여 표 화하 다. 

사업체패 에는 해당 사업체의 매출액이 체 기업 매출액에서 차지

하는 비 에 한 정보가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표 화할 수도 있다. 하

지만 매출액 비  변수에 결측치가 많다는 문제 이 있어서 본 연구에

서는 근로자 수 비 으로 표 화하 다. 여기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변수들을 매출액 비 으로 표 화하여 추정을 하여 보았는데, 근로자 

수 비 으로 표 화하 을 때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1인당 부가가치는 표 화된 부가가치를 체 근로자 수로 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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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인당 매출액, 1인당 이윤도 표 화된 변수를 체 근로자 수로 나

 것이다. 그 밖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1인당 변수는 모두 체 근로자 

수로 나  값을 의미한다. 

추정에서 종속변수는 1인당 부가가치, 매출액, 이윤에 로그값을 취한 

것이다. 변수의 값이 0이나 음의 값을 취하는 경우에는 로그값을 0으로 

놓고 원래 변수값이 0이나 음수값인지 아닌지를 가리키는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 다. 

이 밖에 통제변수로 사용한 변수는 1인당 자본량, 체 근로자 수 로

그값, 기업의 연 (age)과 제곱, 노조여부 더미변수, 일인당 교육훈련비, 

일인당 연구비, 해외시장의 비 , 하도  거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

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이직률(이직자/직 고용) 등이다. 

자본량은 차 조표의 유형자산의 연말잔액 변수를 이용하 다. 자

본량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이 포함된

다. 교육훈련비는 직무와 련하여 임․직원의 사내․외 교육훈련을 

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때 강사 빙비용, 학원수강료, 탁교

육비, 연수원 임차비, 간부 수련비, 워크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연

구비는 신개발 등을 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OP의 방법으로 추정을 할 때, 투자량 변수가 등장한다. 추정 때 필요

한 투자량은 유형자산의 연말 잔액에서 연  잔액을 뺀 값을 사용하

다. 이 값에는 유형자산의 연  증가액, 연  감소액, 감가상각비가 포

함되어 있다. 

변수들에 한 기 통계량이 <표 3>에 나와 있다. 체 사업체(30인 

이상 사업체)의 29.5%가 간 고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51.2%의 사업체

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간 고용이나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각각 평균 207.6명과 181.7명)가 이들 고

용형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각각 평균 99.5명과 78.6명)에 비

해 훨씬 크다. 간 고용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간 고용의 비율

은 18.5%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22.0%이다. 

통계량에서는 비정규직이나 간 고용의 사용에 상당한 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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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 통계량

간 고용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체

간 고용을 
사용하는 
사업체

비정규직이 
없는 사업체

비정규직이 
있는 사업체

비정규직/ 체근로자 비율 0.057
(0.006)

0.245
(0.014)    0 0.220

(0.010)

2007년 비정규직/ 체근로자 비율 0.120
(0.010)

0.207
(0.014)

0.078
(0.011)

0.209
(0.012)

간 고용/ 체근로자 비율    0 0.185 
(0.012)    0 0.107

(0.008)

2007년 간 고용/ 체근로자 비율 0.045 
(0.006)

0.134 
(0.011)

0.046
(0.008)

0.096
(0.008)

log(일인당 부가가치) 4.44
(0.08)

4.19  
(0.12)

4.32
(0.10)

4.38
(0.10)

2007년 log(일인당 부가가치) 4.08
(0.08)

4.29  
(0.11)

4.00
(0.08)

4.29
(0.09)

log(매출액) 10.11
(0.10)

10.92
(0.15)

9.90
(0.12)

10.82
(0.12)

2007년 log(매출액) 9.69
(0.10)

10.55
(0.14)

9.59
(0.11)

10.30
(0.11)

log(일인당 업이익) 3.03  
(0.12)

3.15  
(0.15)

2.92
(0.14)

3.21
(0.13)

2007년 log(일인당 업이익) 2.36
(0.13)

2.94
(0.14)

2.33
(0.14)

2.76
(0.13)

체 근로자 수 (명) 99.46 
(3.95)

207.59 
(12.18)

78.64
(2.75)

181.71
(8.64)

연  (년) 20.06 
(0.59)

20.91 
(0.81)

18.14
(0.56)

22.39
(0.75)

노조 여부 0.200 
(0.01)

0.239 
(0.02)

0.146
(0.015)

0.274
(0.019)

일인당 교육훈련비 (백만 원) 3.56  
(1.20)

2.08  
(0.56)

4.17
(1.69)

3.11
(0.68)

일인당 연구비 (백만 원) 23.91 
(15.27)

41.43 
(23.46)

32.6
(22.0)

34.0
(15.4)

매출, 수익에서 해외시장 비율 0.060 
(0.006)

0.110 
(0.011)

0.071
(0.008)

0.078
(0.007)

하도  거래 여부 0.173 
(0.016)

0.315
(0.027)

0.170
(0.019)

0.257
(0.020)

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7.81  
(0.22)

8.06
(0.31)

6.71
(0.20)

9.00
(0.29)

이직률(=이직자/직 고용) 0.210 
(0.012)

0.208
(0.015)

0.231
(0.016)

0.189
(0.011)

체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70.5 29.5 48.8 51.2

표본 수  1,686

모집단의 크기 40,345

주 : (  )안은 표 오차. 결측치 때문에 변수마다 표본 수가 조 씩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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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에 간 고용이나 비정규 근로를 활용한 사

업체에서는 이미 2007년에 근 한 비율의 간 고용과 비정규직을 사용

하 다. 그리고 2007년에 간 고용이나 비정규 근로를 많이 활용한 사

업체에서는 2009년 이들의 고용 비 을 증가하 다.

통계량에서 나타나듯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업체의 경 성과(1인

당 부가가치, 매출액, 업이익)가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체보

다 평균 으로 높다. 2007년 지표를 비교하여도 마찬가지다. 이와 유사

하게, 간 고용을 사용하는 사업체의 경 성과도, 2009년 1인당 부가가

치를 제외하고는, 간 고용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체보다 평균 으로 높

다. 경 성과가 좋은 기업에서 비정규 고용형태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이병희(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경 상의 압박 때문에 

고용 계를 외부화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간 고용이나 비정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그

지 않은 사업체 비해 노조가 있을 가능성이 약간 높고, 일인당 연구비가 

많고, 해외시장의 비율이 높고, 하도  거래를 많이 하고, 정규직 근로자

의 평균 근속기간이 길고, 이직률이 높다. 노조 존재 여부는 기업규모 

등 다른 특성과 련이 깊어서 단순 통계만으로는 비정규직 활용이나 

기업성과와의 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Ⅴ. 추정 결과

이 장에서는 추정결과를 정리한다. 로그 일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

로 하여 추정한 결과가 <표 4>에 나와 있고 로그 일인당 매출액을 종

속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가 <표 5>에 나와 있다. 비교를 해 표에서

는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한 결과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가 추정 시 통제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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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추정결과(종속변수  :로그 일인당 부가가치)

OLS　 OLS　
Olley & 

Pakes　
OLS　 OLS　

Olley & 

Pakes　

비정규 비율 ()
-0.299 

(0.168)

-0.158 

(0.161)

-0.314* 

(0.149)

　

　

　

　

　

　

간 고용 비율 ()
　

　

　

　

　

　

-0.890* 

(0.292)

-0.819* 

(0.277)

-1.010* 

(0.191)

2007년 log(일인당 부가가치) ()
　

　

0.149* 

(0.025)

0.111* 

(0.018)

　

　

0.150* 

(0.024)

0.111* 

(0.018)

log(일인당 자본량) ()
0.222* 

(0.025)

0.181* 

(0.025)

0.224* 

(0.025)

0.183* 

(0.025)

log( 체 근로자 수)
0.006

(0.042)

0.002 

(0.042)

-0.014 

(0.035)

0.028 

(0.043)

0.029 

(0.043)

0.010 

(0.035)

연 　
-0.011

(0.005)

-0.013* 

(0.006)

-0.008* 

(0.004)

-0.011* 

(0.005)

-0.014* 

(0.006)

-0.008* 

(0.004)

연 제곱/100
0.009 

(0.005)

0.013* 

(0.005)

0.008* 

(0.004)

0.010 

(0.005)

0.014* 

(0.005)

0.007* 

(0.003)

노조 여부　
0.184 

(0.098)

0.133 

(0.094)

0.004 

(0.075)

0.189 

(0.098)

0.141 

(0.094)

0.004 

(0.074)

log(일인당 교육훈련비)
0.235* 

(0.025)

0.224* 

(0.027)

0.101* 

(0.020)

0.236* 

(0.025)

0.224* 

(0.027)

0.100* 

(0.020)

log(일인당 연구비)
0.129* 

(0.062)

0.117 

(0.063)

0.101* 

(0.035)

0.127* 

(0.062)

0.113 

(0.062)

0.096* 

(0.034)

매출  수익에서 해외시장 비율 
0.119 

(0.176)

0.092 

(0.171)

0.083 

(0.142)

0.117 

(0.176)

0.094 

(0.171)

0.086 

(0.141)

하도  거래 여부
-0.040 

(0.082)

-0.036 

(0.075)

-0.083 

(0.060)

-0.029 

(0.081)

-0.034 

(0.076)

-0.081 

(0.060)

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0.020* 

(0.006)

0.021* 

(0.006)

0.019* 

(0.005)

0.019* 

(0.006)

0.020* 

(0.006)

0.018* 

(0.005)

이직률(=이직자/직 고용)
-0.326 

(0.197)

-0.112 

(0.146)

-0.194* 

(0.089)

-0.312 

(0.185)

-0.105 

(0.140)

-0.191* 

(0.086)

표본 수 1,686 1,466 1,466 1,686 1,466 1,466

  0.865 0.876 0.916 0.866 0.877 0.918

주 : *는 추정치가 5% 수 에서 유의함을 가리킴. 산업더미 변수가 통제변수에 포

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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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추정결과(종속변수  :로그 일인당 매출액)

OLS　 OLS　
Olley & 

Pakes　
OLS　 OLS　

Olley & 

Pakes　

비정규 비율 ()
-0.296 

(0.175)

-0.250 

(0.188)

-0.419* 

(0.184)

　

　

　

　

　

　

간 고용 비율 ()
　

　

　

　

　

　

-0.599* 

(0.260)

-0.539 

(0.287)

-0.753* 

(0.238)

2007년 log(일인당 매출액) ()
　

　

0.108* 

(0.018)

0.082* 

(0.015)

0.108* 

(0.018)

0.083* 

(0.015)

log(일인당 자본량) ()
0.377* 

(0.024)

0.342*

(0.028)

0.378* 

(0.024)

0.343* 

(0.028)

log( 체 근로자 수)
0.089* 

(0.044)

0.097* 

(0.048)

0.081 

(0.044)

0.098* 

(0.042)

0.105* 

(0.045)

0.087* 

(0.043)

연 　
-0.008 

(0.005)

-0.008 

(0.005)

0.000 

(0.005)

-0.008 

(0.005)

-0.008 

(0.005)

0.000 

(0.005)

연 제곱/100
0.007 

(0.005)

0.007 

(0.005)

0.000 

(0.005)

0.007 

(0.005)

0.007 

(0.005)

0.000 

(0.005)

노조 여부　
0.047 

(0.084)

0.005 

(0.083)

-0.095 

(0.081)

0.049 

(0.084)

0.008 

(0.083)

-0.095 

(0.080)

log(일인당 교육훈련비)
0.164* 

(0.024)

0.159* 

(0.026)

0.042 

(0.025)

0.164* 

(0.024)

0.159* 

(0.025)

0.041 

(0.025)

log(일인당 연구비)
0.228* 

(0.030)

0.217* 

(0.030)

0.117* 

(0.027)

0.227* 

(0.030)

0.216* 

(0.030)

0.116* 

(0.027)

매출  수익에서 해외시장 비율 
0.223 

(0.170)

0.103 

(0.177)

0.187 

(0.153)

0.223 

(0.170)

0.105 

(0.178)

0.190 

(0.154)

하도  거래 여부
0.139 

(0.102)

0.108 

(0.111)

0.069 

(0.084)

0.144 

(0.103)

0.111 

(0.111)

0.073 

(0.084)

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0.017* 

(0.006)

0.013* 

(0.006)

0.013* 

(0.005)

0.016* 

(0.006)

0.012* 

(0.006)

0.012* 

(0.005)

이직률(=이직자/직 고용)
-0.272* 

(0.133)

-0.156 

(0.124)

-0.178 

(0.095)

-0.271* 

(0.129)

-0.162 

(0.121)

-0.187* 

(0.092)

표본 수 1686 1466 1466 1686 1466 1466

  0.909 0.909 0.933 0.909 0.909 0.933

주 : *는 추정치가 5% 수 에서 유의함을 가리킴. 산업더미 변수가 통제변수에 포

함됨.



Ⅴ. 추정 결과 19

고, 다른 하나는 시차변수가 포함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Olley and 

Pakes의 추정방법을 용하여 얻은 결과가 제시되었다. 추정결과에 

한 설명은 OP 추정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심으로 한다. 

종속변수가 로그 일인당 부가가치일 때 비정규직 비율 변수에 한 

계수 추정치는 -0.314이고, 간 고용비율 변수에 한 계수 추정치는 

-1.010이며 이 추정치는 모두 5% 유의수 에서 유의하다(표 4 참조). 

종속변수가 로그 일인당 매출액일 때. 이 추정치들은 -0.419와 -0.753이

고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하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비정규직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생

산성이 약 0.31∼0.42% 감소하며, 간 고용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

면 생산성이 약 0.75∼1.0%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치의 크기

에 주목을 하면, 직 고용 비정규직보다는 간 고용의 사용이 생산성에 

훨씬 더 크게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와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

간과 이직률(=이직자/직 고용) 변수에 한 추정치이다.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하든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든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생산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직률이 높으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생산성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을수록, 간 고용의 비율

이 높을수록, 평균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이직률이 높을수록 생산성은 

떨어지며, 직 고용보다 간 고용의 악 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추

정결과는 고용의 안정성이 하락할수록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종속변수의 시차변수에 한 계수 추정치는 일 되게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업성과의 성을 확인시켜 다. 

한 일인당 자본량이 클수록, 일인당 교육훈련비가 많을수록, 연구비 

투자가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7) 그 밖에 기업의 연

7) 교육훈련이 생산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노용균․채창균(2009)에서 

밝힌 바 있다. R&D투자와 생산성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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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여부, 해외시장 비율, 하도  거래 여부는 종속변수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지거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 근로와 간 고용의 사용이 이윤에 미치는 향이 <표 6>에 

나와 있다. 이 추정에서 종속변수는 로그 일인당 업이익이다. 추정치

로 결과를 해석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윤은 약 

0.1% 증가하고 간 고용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윤은 약 1.7% 

감소한다. 하지만 추정치들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 근로나 간 고용의 사용이 이윤에 유의미한 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이윤은 ‘ 매가격×생산량-비용’으로 정의된다. 앞의 추정결과에서는 

비정규 근로와 간 고용의 사용이 생산성에는 유의미하게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바 있다. 생산성과 이윤에 미치는 효과를 종

합하여 보면, 기업이 비정규 근로와 간 고용을 사용하면 생산비용이 

하락하지만,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윤에는 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직 고용 비정규직보다는 간 고용의 사용이 생산

성에 훨씬 더 크게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윤

에 한 향에 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지만, 간 고용이 직 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더 부정 인 것으

로 나타난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이직률이 높을수록 이윤에 악

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 안정성이 나빠지면 생산성뿐만 아

니라 이윤도 나빠진다고 할 수 있다.  

최소자승법과 OP의 방법을 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측 불가능한 이질성을 통제하 을 때 비정규직이나 간 고용 활용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측 불가

능한 이질성이 비정규 고용 비율과 양의 상 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왜 기업성과에 정 으로 작용하는 측 불가능한 요소가 비정규직 

비율과 양의 상 계를 맺을까? 작업장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범철․이의 (2009)의 연구와 이 논문에 소개된 련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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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추정결과(종속변수  :로그 일인당 업이익)

OLS　 OLS　
Olley & 

Pakes　
OLS　 OLS　

Olley & 

Pakes　

비정규 비율 ()
0.001 

(0.225)

0.212 

(0.200)

0.097 

(0.193)

　

　

　

　

　

　

간 고용 비율 () 　 　 　
-0.046 

(0.287)

-0.073 

(0.267)

-0.168 

(0.217)

2007년 log(일인당 업이익) () 　
0.276* 

(0.030)

0.217* 

(0.025)

0.277* 

(0.031)

0.217* 

(0.025)

log(일인당 자본량) ()
0.264* 

(0.026)

0.199* 

(0.025)

0.264* 

(0.025)

0.200* 

(0.025)

log( 체 근로자 수)
0.003 

(0.046)

-0.011 

(0.042)

-0.031 

(0.040)

0.006 

(0.045)

0.007 

(0.041)

-0.017 

(0.038)

연 　
-0.005 

(0.005)

-0.006 

(0.005)

-0.002 

(0.004)

-0.005 

(0.005)

-0.007 

(0.005)

-0.002 

(0.004)

연 제곱/100
0.005 

(0.005)

0.008 

(0.005)

0.002 

(0.004)

0.005 

(0.005)

0.008 

(0.005)

0.002 

(0.004)

노조 여부　
0.194 

(0.111)

0.074 

(0.105)

-0.006 

(0.098)

0.194 

(0.111)

0.077 

(0.106)

-0.006 

(0.098)

log(일인당 교육훈련비)
0.264* 

(0.028)

0.224* 

(0.031)

0.112* 

(0.027)

0.264* 

(0.028)

0.223* 

(0.031)

0.110* 

(0.028)

log(일인당 연구비)
0.144* 

(0.070)

0.111 

(0.065)

0.149* 

(0.036)

0.143* 

(0.070)

0.108 

(0.065)

0.146* 

(0.036)

매출  수익에서 해외시장 비율 
0.616* 

(0.207)

0.473* 

(0.212)

0.422* 

(0.187)

0.616* 

(0.207)

0.471* 

(0.212)

0.420* 

(0.187)

하도  거래 여부
-0.140 

(0.095)

-0.105 

(0.092)

-0.129 

(0.080)

-0.139 

(0.095)

-0.107 

(0.092)

-0.130 

(0.080)

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0.018* 

(0.006)

0.021* 

(0.006)

0.016* 

(0.005)

0.018* 

(0.006)

0.022* 

(0.006)

0.016* 

(0.005)

이직률(=이직자/직 고용)
-0.272 

(0.153)

0.002 

(0.131)

-0.098 

(0.107)

-0.270 

(0.151)

0.018 

(0.127)

-0.088 

(0.107)

표본 수 1,686 1,466 1,466 1,686 1,466 1,466

  0.738 0.783 0.833 0.738 0.783 0.833

주 : *는 추정치가 5% 수 에서 유의함을 가리킴. 산업더미 변수가 통제변수에 포

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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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노동과 자본구성이 투입되더라도 어떤 작업장에서는 생산과정

에 한 통제 혹은 규율이 생산성에 더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흐

름생산처럼 생산기술의 특성상 통제 혹은 규율이 요할 수도 있고, 기

업가의 태도나 방침을 반 하여 엄격한 규율이 시될 수도 있다. 생산

기술의 특성이 원인이든 기업가의 태도가 원인이든 노동과정에 한 통

제나 규율이 시되는 기업에서 노동통제와 규율 강화를 해서 비정규

직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 비정규직 활용이 조직  동형화 과정이라는 에서 생각

해 볼 수도 있다. 를 들어, 경 과 리방법을 개선하기 해 열심히 

일하는 기업가가 사회 으로 새롭다고 평가되는 경 방식에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의 활용이 새로운 경 방식으로 

제시되는 상황에서 민감한 기업가가 비정규직 활용 방식을 높이 평가하

여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측 불가능한 이질성과 비정규직 비율의 양의 상 계로부터 한 가

지 분명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의 활용이 경 능력의 취약 

혹은 경 성과의 미흡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다. 이러한 사실

은 기 통계량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거니와 비정규직 활용의 

원인을 설명하기 해서는 경제  효율성 외에 다른 요인들을 극 으

로 검토해야 함을 재차 시사하고 있다.   

Ⅵ.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간 고용의 사용과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이 기업의 생

산성과 이윤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 비정규

직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생산성이 약 0.31∼0.42% 감소하고, 간

고용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생산성이 약 0.75∼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에 한 부정 인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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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한편 비정규 근로나 간 고용의 사용이 이윤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업이 비정규 근로와 간 고용을 사용

하면 생산비용이 하락하지만,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윤에

는 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

을수록, 이직률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고용의 안정성이 하락할수록 생산성이 하락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추정결과는 직 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간

고용의 사용이 생산성과 이윤에 훨씬 더 크게 부정 인 향을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

이 기업이 환경변화에 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 다. 

변하는 실과 로벌 시 를 살아가는 기업조직은 끊임없이 환경의 변

화에 응하고 변해야 한다. 그러한 변화 에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고

용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략)…고

용의 유연성을 높여 경쟁력 없는 정규직을 도태시키고 능력 있는 비정규

직을 발탁하여 활용함으로써 정규직의 생산성도 높이고 비정규직에게도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비정규직의 생산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가가 될 수도 있다. (가재산․양병만(2004), pp.50～51)

하지만 고용의 불안정성이 생산성에 나쁜 향을  수 있는 가능성

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 한 바 있다. 를 들어, 조성재(2009)는 자동차 

산업의 고용유연성을 검토하면서 

정규직의 채용과 해고의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노동시장 체의 유연성은 

제고되겠지만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해고의 용이성이 정규직의 조직에 

한 충성도를 하시켜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더욱이 장기

이고 심리 인 계약 계가 성립할 경우에만 기업특수  숙련(firm-specif-

ic skill)에 한 투자에서 노사 모두 극 일 수 있다는 에서 기술이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의 유연성보다 안정성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고 지 하 다. 

은수미 외(2011)에서는 비정규 근로가 생산성에 부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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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호텔 사내하도  사례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가 

면 한 호텔 노조원들의 말이다.

용역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방 하나 청소하는 것에 따라 임 을 받기 때

문에 무 힘들고, 가장 힘든 게 무 비정기 이라는 거 요. 차라리 한 

달 20일이면 20일이라도 꾸 히 했으면 좋겠는데 일 있을 때는 부르고 없

으면 안 부르고,…( 략)… 무 들쭉날쭉하니까 생활이 아무것도 할 수

가 없는 거죠. 다른 데 일을 나갈 수도 없고. 이것도 것도 아니고. 임 은 

생각보다 무 떨어지고. 그래서 이직이 많은 거죠. (G호텔 노조, 은수미 

외(2011), p.61)

업체만 바 고 고용승계가 되는 편이지요. 그게 안 되면 업무 연속성이 떨

어져 문제가 커져요.…( 략)…룸메이드 경력이 한 2년 된 사람이 처음 

입사했을 때 객실을 5개 청소할 수 있는데 한 2년 되면 최소 10～11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회사가 바 었다고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

을 채용하여 시작하면 생산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경력자를 뽑으면 

임 을 더 많이 줘야 하는데 고용승계를 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A

호텔 노조, 은수미 외(2011), p.61)

본 연구는 이러한 직 과 경험을 통계 으로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비정규 근로나 간 고용의 사용이 기업 이윤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는 본 논문의 결과를 받아들이면 비정규 근로를 활용하는 원인을 

다시 묻게 된다. 하지만 그냥 원래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즉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왜 기업들은 비정규 근로를 

활용할까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이에 해서는 몇 가지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들이 비정규 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논리만으로 설명하

기 어렵다는 주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직  동형화 논리에 따

르면 기업에서 비정규직과 사내하도  활용을 선도하고 이것이 새로

운 고용형태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비정규 근로의 활용이 체로 확

산된 것이다. 비정규 근로의 활용이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

는 조직  동형화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Ⅵ. 맺음말 25

둘째, 본 논문에서의 분석 상인 이윤은 회계장부에 기입된 이윤일 

뿐이며 더구나 단기이윤일 뿐이다. 비용 감 외에 고용조정의 유연성 

확보, 노동통제의 강화를 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

자. 고용조정이 쉬워지고 근로자에 한 규율과 통제가 강화된다는 것

은 회계장부에 당장 반 이 되는  이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기

에 실 되기보다는 장기 으로 기업의 이윤에 도움을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밝힌 바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의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장부에 기입된 단기이윤에 한 향이라는 제한

인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 이

윤의 동태  흐름에 어떻게 향을 주는가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요

한 연구과제가 된다. 

이 외에  하나의 가능성은 비정규 근로나 간 고용을 사용하여 얻

는 인건비 감 효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즉시 인 효과인 반면, 이

러한 고용형태의 사용이 생산성이나 이윤에 미치는 효과는 기나긴 생산

과정 끝에 실 되는 먼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즉 비정규 근로나 간

고용의 사용이 주는 좋은 (비용 감)은 지  일어나는 반면, 나쁜 

(생산성이나 이윤 하)은 미래에 그것도 확실하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미래에 발 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설사 비정규 근로나 간 고용의 사용이 생산성이나 이윤

에 부정 인 향을  것으로 명이 나더라도 기업은 그것이 이러한 

고용형태의 사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나 간 고용 근로자를 어

떻게 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단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온 히 

확인하는 것 역시 비정규직 활용의 효과를 동태 으로 확인하여야 가능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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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업체패  자료에서 근로자의 개념

(1) 정규직 근로자:단일한 고용주와 계약 계에 있고 고용기간이 미

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고, 근로시간은 일제로 하

며, 임 수 이 연공서열의 향을 받는 근로자. 체 근로자 가운데 기

간제(계약직/한시 )  트타임(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됨.

(2)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취업자가(E1～E7)를 받은 

문인력은 제외함.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용근로자, 방문취업자, 불

법체류근로자 등이 해당.

(3) 기간제(계약직 등) 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구두 는 묵시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갱신을 통하여 고

용 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으로 우하지 않는 경우.

(4) 트타임(단시간) 근로자:통상 인 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4

시간 후)보다 하게 짧은 시간( 를 들면 1주일에 30시간) 는 통

상 인 근무일수보다 게( 들 들면 1주일에 3～4일) 근로하는 경우.

(5) 견 근로자: ‘ 견근로에 한 법’의 견사업주를 통해 고용되

나 사용자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 임 이나 신분상의 고용 계는 

견사업주의 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시 등 근로제공 방법에 있어서

는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6) 특수고용형태/ :독립도  근로자 :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

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 으로 결정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 장 도우미, 미콘 운

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이 해당.

(7) 재택/가내 근로자:근로제공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으로 본

인이 결정하는 경우.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 으로 분리되어 있

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 을 지 받는 재택근로자(114 화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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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 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

공업 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가를 지 받는 가내근무자(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로 구분.

(8) 사내하청 근로자:하청업체에 고용된 자로 부분 원청회사의 지

휘․감독하에서 원청회사 근로자들과 함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 (사내하청이란 하청업체가 일정한 생산 업무를 도 받아 원청회사

의 사업체와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임.)

(9) 용역 근로자:다른 사업주(용역업체)가 고용하고 사용자의 사업체

에서 근로하는 자로 ‘ 견근로에 한 법’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 임 , 

신분상의 고용 계  업무상 지시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이 해당.

(10) 일용근로자:고용․근무형태와 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로서, 아는 사람이나 업

체, 회, 취업알선기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 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백화 이나 형 할인 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 일

용근로자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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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Olley and Pakes의 추정방법  둘째 단계 추정

2단계에서는 GMM 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이용

하여 를 추정한다. 이 추정법에서 사용하는 직교조건(orthogonality 

condition)은

        

의 가정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가정에 의해    이 성

립한다. 

1단계에서 비모수항        
    를 추정할 수 

있다. 추정치를 이라고 하자. 2단계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계수는 

이다. 이 계숫값을 임의로 놓으면 

  
 

에 의해   변수를 구성할 수 있다. 이제 를   에 회귀하면 

잔차 를 얻을 수 있다.  직교조건을 이용하여 2단계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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